
중국, 아프가니스탄 유전 개발
CNPC와 아프간 정부 계약 체결 … 엑손모빌은 이라크에서

아프가니스탄이 중국과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계약을 처음으로 체결했다.

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중국 CNPC(석유천연가스공사)와 아프가니스탄 북서부에 있는 아무 다르야 바신 유전

의 개발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월28일 발표했다.

CNPC는 유전 개발권 입찰에 참가해 미국, 영국, 오스트레일리아 관련기업들을 제치고 낙찰에 성공했으며,

계약에 따라 약 8700만배럴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아무 다르야 바신 유전에서 2012년부터 석유 탐사

및 채굴 작업을 진행하고 앞으로 2년 안에 정유설비도 건설할 예정이다.

아프가니스탄 광산부의 와히둘라 샤라니 장관은 “개발사업의 초기 이익이 7억달러(약 8000억원)에 달할 것”

이라며 “아프가니스탄 정부는 계약에 따라 유전개발 이익금의 70%를 확보하게 된다”고 밝혔다.

국제 석유 매장량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아프가니스탄에서 추가로 석유 매장지가 발견된다

면 개발 이익이 초기 추정금액의 10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.

CNPC의 석유개발권 획득은 미국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중국도 에너지 및 자원 개발

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.

아울러 아프가니스탄에 매장된 각종 자원은 3조달러 가량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중국이 아

프가니스탄의 자원개발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한편, 이라크에서는 미국 석유기업인 엑손모빌(ExxonMobil)이 이라크 정부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11월

쿠르드 자치정부와 유전 개발 계약을 체결한 후 쿠르드족과 중앙정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

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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